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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체제 합의

이정환 선임연구원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12월 13일 유로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부여하는데 합의함.

   12월 4일 개최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이견으로 은행권 단일 감독 기구 설립

에 대한 합의가 실패하였으나,1) 이번 회의에서는 대형 은행들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독일 측 주장

이 받아들여지면서 합의에 성공함.2)

     - 독일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감독 대상에서 제외시켜 부담을 덜게 됨. 

   ECB는 이번 합의로 유로안정화기구(ESM)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자산 규모 300억 유로(41조 

8,956억 원) 이상의 은행 또는 자국 GDP의 20%를 초과하는 대형 은행들을 감독하게 되며 이들 

은행에 대한 영업 취소권, 조사권, 제재 부여 권한 등 강력한 감독권을 갖게 됨.

     - 유로존 전체 6천 개 은행 중 약 200개 은행이 ECB의 직접 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임.

 

 단일 은행감독체제 수립으로 유로존의 은행동맹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우선 단일 은행감독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2013년 3월까지 단일 은행감독 체제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이 합의될 예정임. 

     - 단일 은행감독 체제 출범 이후 2014년까지는 유로존 공동 예금자보호 체제와 부실 은행에 대한 

워크아웃 및 청산 체제를 갖추는 등 은행동맹의 권한이 확대됨. 

   이후 유로존 재정적자 기준(GDP의 3% 이내)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유로존 17개국이 모두 은행동맹

에 참여하게 됨. 

1) 프랑스는 역내 6,000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감독을 시행하자고 요구한 반면, 독일은 다국적 대형 은행
들만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맞선 바 있음.

2) 당초 합의 시한으로 예정되었던 2013년 1월 1일이 다가오면서 감독기구 설립에 서둘러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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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모든 EU 회원국이 경제통합 강화 협약을 받아들여 새로운 기구와 제도에 따른 경제 

주권의 공유를 인정하고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게 됨. 

     - 시기는 2014년 유럽의회 선거가 열리고 새로운 EU 집행위원장이 선출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유로안정화기금(ESM)의 부실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시기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프랑스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직접 금융 지원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독일은 ECB의 감독 

기능이 완전히 자리 잡은 이후에나 유로안정화기금(ESM)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Financial Times 등,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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